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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부담 덜어드립니다
 - 상환기간 연장, 새출발기금 연계 등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11-3655)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에서 상담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함께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9월 22일(화) 밝혔다.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그러나 최근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상환능력과 연체 여부 등 차주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상환 차주에는 중진공·소진공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차주에는 ​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하여 원금 조정·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조정하고, 조정된 상환일정 이행 시 상환기간 1년 

연장을 연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 차주 중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년 근속 시 0.5%p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811-3655) 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1533-0100)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하여 상환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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